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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전국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집된 건강체력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하나의 세대특성별 종단적 학년 
자료로 재구성하여 학생 건강체력 변화 추이와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학생 건강체력 검사제도 운영에 따
른 웰니스적 관리 방안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에 연구 목적과 방법에 의해 수집된 자료와 결과를 분석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근지구력 변화추이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한 세대에 있어 초등학생 시기
의 발달 추세는 과거와 유사하게 나타나고는 있으나 중학교시기를 거치면서 성장에 따른 근지구력 발달 수준은 저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폐지구력 변화추이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다른 체력요인의 변화와 달리 과거 세대
와 현재 세대의 심폐지구력 발달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셋째, 순발력의 변화추이에서 남학생은 과거 세대
와 비교하여 볼 때, 성장에 따른 순발력 발달 수준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세대 내에서 중
학교 2학년 시기가 지나면서부터 발달되지 않고 거의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세대, 건강, 체력, 성장, 융복합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in depth the students’ health fitness trend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per 
generation characteristics longitudinal grade level document that was produced by collecting heath fitness 
measurements of students from all over the country for the purpose of exploring the appropriate wellness 
management plan.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derived through the collected materials and results according 
to the research purpose and method. First, it was determined that muscular endurance trends for both boys and 
girls in their elementary school period were similar for the current generation and the previous one, but as 
they went through their middle school period their muscular endurance development levels were found to be 
reduced compared with the previous generation students. Seco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cardiorespiratory endurance trends between the current and the previous generation students, unlike all other 
physical factors. Third, the boys displayed deteriorated reflex development during their growth period compared 
with their previous generation counterparts. On the other hand, girls displayed mostly stagnant development 
once they reached 8th grade level within thei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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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은 모태에서 태어나 유아기를 거쳐 아동기, 청소

년기, 성인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의 성장과정에서 다양

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때 각각의 발달단계를 통해 일련

의 규칙적인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거치며 내･외적인 

자극에 의해 필연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1,2,3,4].

이렇듯 아동기에 경험하고 획득하게 되는 신체활동 

습관과 건강체력은 청소년기로 이어지면서 가장 왕성하

게 발달하게 되며, 일생동안의 건강과 평생체육으로의 

기초단계로 작용하게 된다[5,6,7,8].

선진국의 경우 체력 수준 저하로 인한 부작용으로 발

생할 수 있는 국민의 정신적 건강 악화, 의료비용 증가 

등 사회 국가적 비용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

가 수준에서 아동기에 이어서 청소년기를 거쳐 규칙적인 

체력 유지 및 증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을 기울이고 있다[9].

그러나 수년 전부터 과거에 비해 학생들의 체격은 커

졌으나 체력이 약해졌다는 보고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는 사회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발달로 인해 문화적, 환경적 측면에서 잘못된 식

습관으로 인한 비만 청소년의 증가, 게임 중독, 신체상 관

심 증대, 실내 활동 증가, 교사 편중, 모바일 기기의 확산

과 보급 등과 같이 학생들의 건강체력을 위협하는 요소

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연구도 계속 이어지

고 있는 실정이다[10,11,12].

이러한 문제점은 선진국들과 다르지 않게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신체적 성장에 비해 체력 수준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며[13,14], 불균형적인 생활 습관

과 운동 습관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수준의 건강체력을 

형성하지 못한 채 성인기로 이어지고 있어 건강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5,16].

지금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학생들의 건강체력과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51년 문교부령 

제 15호에 의거하여 시행된 학교신체검사규정의 일반체

력검사를 기점으로, 청소년의 체력증강과 국방 체력육성

을 위해 시행 된 학생체력검사를 1971년 1차 개정부터 

2007년까지 7차에 걸쳐 개정을 시도하였다.

이와 맞물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제 873호 법령에 

의거 학생건강검사규칙으로 법 규정을 재정비하고 2007

년부터 2010년까지 시범학교 운영을 거쳐 건강체력 관리

를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정비 된 학생

건강체력검사제도(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이하 PAPS)를 전국의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AAHPERD에서 열린 미국 보건총감 ‘신체활동과 건

강’보고서[17] 10주년 기념 특별 강연을 통해 알려진 신

체활동 누적 개념과 Fat & Fit 개념을 통해 근력운동을 

통한 질병 예방 효과와 비만인 상태라 하더라도 운동을 

꾸준히 하고 체력이 좋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정상 상태

인 사람보다 더 건강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는 건

강체력과 비만에 관한 문화적 인식은 마르고 날씬해야만 

건강하다는 인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18,19,20].

다행이도 활발한 신체활동이 필요한 학생들에게서는 

건강체력과 비만의 문제점은 차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

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

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건강체력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AAHPERD[17]의 Fat & Fit 개념의 확산 

및 이양구, 오수학[21]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과 같이 

운동학습과 발달 수준에 따라 비만발병률과 건강체력 수

준이 달라진다는 연구결과의 효과를 고려할 때 더욱더 

다양한 분석과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체력 발달에 관한 선행연구의 

종단적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동일 연도의 학생

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설정하고 연도별로 학년 간 차이

를 비교하여 횡단적 자료의 전후 차이 분석에 집중하는 

경향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14,22,23].

종단적 연구와 유사한 세대특성별 연구의 경우는 동

일지역 또는 동일 특성을 대상으로 2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의 변화를 설명할 때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세대

특성별 변화에 관한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발

달에 관련된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게 된다[24]. 세대특성

별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세대특성별 개념과 이론이 

직면한 모호성과 다의성에서 기인하는 문제점뿐만 아니

라 세대특성의 형성과정과 세대특성의식 측정방법, 세대

특성의 구분, 세대특성의 분류와 같은 기초적인 사항들

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충분한 합의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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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족한 상태에서 세대특성연구를 진행하여 결과를 도

출할 경우 국가 사회적 발달에 도움이 되지 못할뿐더러 

연구자는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다[25,26,27,28].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종단적 연구를 위한 통계분

석 이전에 타당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설계와 

세대특성의 구성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즉, 보다 타당한 연구설계를 거친 후 다양한 접근과 충분

한 분석으로 실제적인 건강체력 발달에 대한 통계적 검

증과 연구결과의 도출이 필요한 것이다[25,29].

본 연구에서는 세대별 학생을 대상으로 수집된 건강

체력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하나의 세대특성별 종단적 

학년 자료로 재구성하여 학생들의 건강체력 변화 추이와 

특성을 분석하고 학생건강체력검사제도 운영에 따른 웰

리스적인 건강체력 관리 방안을 탐색하는데 연구의 목적

이 있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건강체력 변화 추이 분석을 위

하여 각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급에 따라 단위학교기관별

로 전수조사에 의해 수집, 보고된 교육인적자원부와 교

육통계청의 자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다만 교육인적

자원부와 해당 시도 교육청에서 일반 문서보존기한 규정

에 따른 최근의 세대별 건강체력 자료 수합이 어려운 실

정을 감안하여, 건강체력 변화추이 분석은 종단적 세대

특성별 구성이 가능한 1987년부터 1998년도까지의 자료

만을 필터링하여 사용하였다.

2.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학생체력검사 결과보고 자료의 수집을 

위해 담당 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학

생체력검사 제도와 관련된 법령, 시행령, 관련법 개정문

을 조사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연간 보고된 학생

체력검사 결과보고서와 관련된 정책개선안 보고서를 조

사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통계청 자료를 수집, 각 시도교

육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고서를 통한 문헌조사를 실시

하였다.

2.3 조사내용

우리나라의 학생체력검사 제도는 1951년에 처음 만들

어졌으며,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소관법령이 개정되어 

왔고, 총 6회에 걸쳐 체력검사 종목들이 변경되어졌다. 

체력검사 종목의 변화에서 지속적으로 검사되어졌던 것

은 스피드, 근력 및 근지구력, 순발력, 심폐지구력이 있으

며, 민첩성과 유연성은 잠시 폐지되었다가 1999년부터 

검사가 다시 진행되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대특

성별 학생의 건강체력 추이 분석이 가능했던 근지구력과 

순발력, 심폐지구력 검사종목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2.4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21.0 통계프로그램과 

Microsoft Excel 2010을 사용하여 각 종목별 항목의 평균

값과 차이값을 제시하였다. 단, 기관으로부터 수집된 모

든 데이터는 평균값만이 보고되고 있어 통계적 검증을 

위해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를 재산출하는 것은 추가적인 

통계적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원자료인 평균값만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세대특성별 근지구력 변화 추이

세대별 남학생의 근지구력 변화 추이는 다음의 

<Table 1>에 나타난 봐와 같이 각각의 세대 내에서 성

장에 따른 발달수준이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

대별 비교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초등 5학년과 

6학년 시기에서는 세대 변화에 따라 근지구력 발달의 증

감을 보이고 있으나, 과거의 1987년 세대와 1998년 세대

를 놓고 비교해 볼 때 초등학교 시기의 근지구력은 변화

가 미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학생 시기를 거치

며 성장 할수록 과거 세대에 비하여 근지구력 발달의 저

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별 여학생의 근지구력 변화 추이에서는 다음의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7년 세대와 1988년 세

대에서 급격한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두 세대를

아웃라이어로 가정할 때, 초등학생 시기의 발달 수준은 

과거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세대 변화에 

따른 성장과정에서는 근지구력이 뚜렷하게 감소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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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ation year

 class (sex)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elementary school student5
man 30.14 -0.34 -1.65 +0.49 -1.86 -0.05 +0.30 +0.81 -0.48 +0.67 +0.86 +1.06 

female 21.56 -1.99 -1.41 -0.83 -1.68 +0.03 +1.25 +2.37 +0.65 +1.81 +1.74 +1.84 

elementary school student6
man 33.73 -0.68 -0.40 -2.06  0.00 +0.18 +1.47 +0.11 +0.96 +0.77 +1.17 +1.87 

female 23.03 -0.21 +0.50 -0.20 +2.03 +2.71 +3.62 +2.32 +2.02 +2.37 +2.97 +3.67 

middle school student1
man 39.06 -0.61 -2.32 -0.97 +0.13 +0.39 -1.26 -0.20 -1.16 -0.46 -1.16 -0.96 

female 27.49 -1.39 -0.69 +0.74 +0.88 +0.99 +0.08 +0.89 +1.41 +0.41 +0.61 +0.21 

middle school student2
man 43.29 -0.87 -0.50 -0.36 -1.11 -2.02 -1.21 -1.89 -0.69 -2.09 -1.69 -2.79 

female 29.53 -1.35 +0.27 +1.70 +1.17 -0.08 +0.19 +0.37 +0.07 -0.83 -1.13 -2.23 

middle school student3
man 47.31 +1.29 +0.80 +1.14 -1.64 -1.86 -2.51 -1.91 -3.61 -2.71 -2.71 -4.11 

female 33.74 +2.02 +1.50 +1.02 -2.76 -2.17 -2.24 -1.64 -3.64 -3.84 -4.34 -4.54 

주. 세대특성별 남녀 학생의 근지구력 발달 추이는 ’87을 기점으로 변화의 시각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증가(+) 또는 감소(-)로 나타냄.

<Table 1> generation difference of muscular endurance trends                        (unit: number)

                  generation year

 class (sex)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elementary school student5
man 170.14 -0.44 -27.67 -32.77 -39.44 -1.57 -2.14 -5.78 -8.54 -6.40 -6.84 -8.64 

female 184.00 -31.25 -56.17 -61.31 -67.54 -34.51 -33.12 -37.18 -38.98 -36.47 -37.30 -41.30 

elementary school student6
man 179.06 -27.67 -31.63 -40.63 +0.40 -3.05 -3.79 -5.73 -4.73 -4.96 -6.56 -8.56 

female 160.97 -25.42 -31.52 -36.47 -2.36 -5.86 -6.88 -9.60 -8.55 -9.57 -13.87 -13.77 

middle school student1
man 168.13 -8.74 -19.90 +31.44 +31.44 +34.91 +29.99 +29.26 +27.97 +23.77 +23.07 +21.87 

female 145.60 -3.90 -14.53 +26.97 +25.23 +26.44 +21.76 +22.50 +21.20 +19.60 +9.70 +9.70 

middle school student2
man 169.66 -7.75 +32.21 +46.31 +46.04 +28.73 +42.12 +41.74 +39.74 +35.54 +36.14 +34.64 

female 144.06 -11.65 +32.95 +32.87 +31.91 +27.73 +27.28 +25.54 +23.64 +13.54 +14.04 +12.64 

middle school student3
man 171.87 +61.34 +61.73 +59.91 +54.98 +54.04 +50.63 +43.23 +46.23 +46.33 +45.93 +42.83 

female 141.99 +48.67 +46.89 +44.06 +34.58 +34.22 +32.91 +29.51 +20.21 +19.51 +18.81 +16.61 

주. 세대특성별 남녀 학생의 순발력 발달 추이는 ’87을 기점으로 변화의 시각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증가(+) 또는 감소(-)로 나타냄.

<Table 2> generation difference of the reflex trends                                         (unit: cm)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근

지구력의 발달추세가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관찰되었

는데, 이는 여학생의 경우도 남학생과 함께 측정시간이 

증가(측정시간이 30초에서 1분으로 증가하여 변경된 기

준으로 측정한 결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측

정 결과의 확연한 증가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3.2 세대특성별 순발력 변화 추이

세대별 남학생의 순발력 변화 추이는 아래의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전 과거의 세대를 제외하고는 

1991년부터 1998년 세대 사이에서 일정한 변화를 나타내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세대변화에 따른 전체

적인 순발력 변화 추이로 본다면  순발력이 감소된 것으

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남학생의 순발력 변화 추이가 

근지구력의 변화추이와 다르게 나타난 부분은 중학교 시

기가 끝날 무렵부터 발달이 다소 둔화되고 다소 이른 시

기부터 체력발달 수준이 완만하게 나타난 현상으로 유추

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세대별 여학생의 순발력 변화추이에서는 아래의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검사제도의 변화에 따른 

측정기준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

대별에서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1991년 세대의 

초등 5학년 측정결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제외하

면 여학생의 순발력 변화추세는 이전 세대의 변화추세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결과와 달리 성장 과정

에서 순발력의 충분한 발달이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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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ation year

 class (sex)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elementary school student5
man 159.60 +1.80 -11.40 -11.40 -10.20 +20.40 -7.20 +22.80 +33.00 +28.80 +22.20 +21.00 

female 175.2 +3.60 -10.20 -4.80 -1.80 +14.40 +5.40 +22.20 +33.00 +27.00 +17.40 +17.40 

elementary school student6
man 154.20  0.00 -8.40 -14.40 +20.40 -8.40 +16.80 +18.60 +24.00 +2.40 +1.20 +163.20 

female 174.6 -12.00 +6.00 -6.00 +16.20 +9.60 +15.60 +27.60 +19.80 +18.60 +14.40 +193.80 

middle school student1
man 265.20 +6.00 +11.40 +23.40 -0.60 +19.80 +28.20 +19.80 +9.00 +34.80 +246.60 +282.60 

female 254.4 +0.60 -3.00 +7.80 -5.40 +10.20 +15.00 +11.40 +0.60 -0.60 +198.60 +186.00 

middle school student2
man 260.40 +3.00 +13.20 -3.00 +15.60 +16.20 +18.60 +5.40 +6.00 +304.20 +243.00 +248.40 

female 255.0 +0.60 +10.20 -4.80 +12.60 +13.20 +12.00 +1.80 +2.40 +199.80 +190.20 +191.40 

middle school student3
man 255.60 +6.00 -6.00 +2.40 +5.40 +8.40 -0.60 -0.60 +229.20 +234.00 +237.00 +240.60 

female 251.4 +10.20 -0.60 +13.20 +17.40 +15.00 +4.80 +6.60 +192.60 +193.20 +196.80 +196.80 

주. 세대특성별 남녀 학생의 순발력 발달 추이는 ’87을 기점으로 변화의 시각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증가(+) 또는 감소(-)로 나타냄.

<Table 3> generation difference of cardiorespiratory endurance trends                (unit: second)

3.3 세대특성별 심폐지구력 변화 추이

세대별 남학생의 심폐지구력의 변화추이는 위의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오래달리기-걷기 종목의 

측정거리 기준 변화는 측정거리 변경 시기의 결과 초등

학교는 600m에서 1,000m로, 중학교는 8,00m에서 1,200m

로, 고등학교는 1,000m에서 1,600m로 인해 전 세대에 걸

쳐 변화추세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유사한 연도별

로 구분지어 결과를 나타내어 볼 수 있다. 세대별 구간 

중 급격하게 기록이 증가하는 시기가 변경된 기준에 의

해 측정된 기록으로, 1987∼1990년 세대와 1991∼1992년 

세대, 1993∼1995년 세대, 그리고 1996∼1998년 세대의 

변화추세를 구분해서 확인해 보면 된다. 각각의 세대별

로 이전의 세대보다 이후의 세대가 다른 체력요소에 비

하여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근소한 

차이로 기록이 증가하여 심폐지구력이 감소된 것으로 나

타났다.

세대별 여학생의 심폐지구력 변화추이는 위의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측정거리 

기준의 증가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구간이 발견

된다. 또한 세대별로 분류하여 변화추세를 비교해 보면, 

이전보다 이후의 세대가 다른 종목에 비해 큰 차이를 보

이고 있지는 않지만 근소한 차이의 기록 증가로 인하여 

심폐지구력의 발달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학생체력검사제도에서 수집된 학생체

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대특성별 연구를 적용하여 학

생들의 건강체력 변화 추이 및 추세를 종단적으로 분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유사 또

는 동일 주제로 보고된 선행연구와 다른 전수조사 형태

로 수집된 자료를 통해 추리통계가 아닌 세대 연구방법

의 분석을 실시한 연구가 충분하지 못한 결과로 이 부분

의 논의과정과 결과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먼저 

밝히고자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학생 건강체력 변화 추이 및 특성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학생건강체력검사제도 운영에 따른 

웰리스적인 건강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종합적

인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근지구력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한 세대에서 초등학생 시기의 발달 추세가 과거와 

유사하게 나타나고는 있으나 중학생 시기를 지나면서 성

장에 따른 근지구력 발달 수준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

었다. 세태특성별 근지구력 변화추이 분석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구성 된 세대 중에서 측정시간의 기준이 변경

되어 측정기록이 향상 되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으

나, 실제 결과에서는 변화 추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음으로 심폐지구력의 변화추이에서는 1999년에 오

래달리기에서 오래달리기-걷기로 종목의 검사방법이 바

뀌면서 학생들의 기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검사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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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준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 비슷한 시기의 기

록들만을 비교해 보면, 남학생이나 여학생 모두 심폐지

구력에서는 다른 체력요인의 변화에서처럼 과거 세대와 

현재 세대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지금에 나타

난 현상을 살펴보면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은, 학생들의 

심폐지구력이 그동안 상당 수준 이하로 저하되었다는 보

고[6,7,9]들과 검사종목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변별력

을 지니고 활용되고 있는가에 의문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오래달리기-걷기가 학생들이 건강체력 유지를 위

해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검사방법인지에 대한 검증과 

측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체육교사의 인식 수준, 건강체

력평가에 대한 지도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다양한 연구방법과 탐색, 지속적인 관찰

과 기록을 통해 실제 우리나라 학생들의 건강체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해당 측정종목이 과연 학교 현장

에서 학생의 건강체력을 측정하는데 충분한 변별력과 용

이성, 접근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검사종목을 

검사방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관리방법 또는 게

임이나 놀이와 같은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선해

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끝으로 순발력의 변화추이에서 남학생은 다른 요인의 

변화추세처럼 한 세대가 성장에 따른 발달은 이루어졌으

나, 과거 세대에 비하여 순발력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

었다. 여학생의 변화추이는 세대 내에서 중학교 2학년 시

기가 지나면서부터 발달되지 않고 거의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여학생이 중학교 2학년 시

기가 지나면서부터 순발력을 이용하는 신체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2차 성징에 따른 신체변화로 

인해 요인과 또는 다른 환경 및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는 

변인에 의한 발생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여학생들은 순발력을 사용하는 검사에서 다른 종

목에 비하여 검사 자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 나타난 결

과로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학생의 순발력 변화

추이의 경우 일반적인 로지스틱 형태의 생장곡선으로 나

타나지 않고 발달초기 위로 볼록한 모노몰레큘러

(monomolecular) 곡선 형태로 제시될 수 있으며[30,31], 

초등학생 시기를 지나면서부터 정체되는 것으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부 뒷받침 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정리하자면, 기존 연구들

에서 사용된 세대구성 분석자료를 살펴보면 수평곡선을 

나타내어 배열되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지만, 본 연구의 

세대구성 방법에 따라 자료를 재배열 하면 로지스틱 형

태의 생장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전수조사 성

격의 자료는 추리통계 분석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변화추

이 또는 추세에 대한 종단적 분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

는 부분이다. 이는 동일한 연도와 학년에 따른 분석이 통

계적 추론을 거친다 하더라도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종단적 연구에 있어서 자료의 필터링 또는 재배열

이 실제의 세대에서 발생하거나 관찰되는 변화에 대한 

분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단연구에는 보다 다양한 접

근이 필요하고, 오수학, 김병준[32]의 새로운 타당도 개념 

측면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연구결과의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임을 확인시켜준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종단적 연구로 유무열, 현송자, 박길준[33], 

김원기, 오영진[23]의 연구와 강영석[34]의 유사종단적 

연구 등이 있으며, 국가청소년위원회[9], 문화체육관광부

[35,36] 등은 연도와 학년에 따른 변화추이 연구를 통해 

많은 개선안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구 성과에 비해 

학교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미루어 볼 때, 학생체력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방법을 다

시 모색하여 새로운 웰리스적 건강체력 관리 방안을 제

시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세대 개념의 적용과 비용, 시간, 

연구대상 관리 등의 제한점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하여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실시하기 어려

웠던 제한점이 존재해 왔고,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3년 주기로 한국체육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국

민체력실태 조사와 학생체력검사제도를 통해 수집된 학

생체력검사결과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학생체력

검사 결과보고서에 의해 산출된 자료의 기록과 보관 그

리고 측정결과의 신뢰도 등에서 여러 문제점을 발견 할 

수 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와 해당 시도교육청에서는 

일반 문서보존기한 규정에 따라 5년이 지난 문서를 파기

함으로써 학생체력검사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수합

과 관리 및 감독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육수업은 주당 2시간이

고,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는 상급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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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는 체육수업이 선택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의 참여

하지 않는 실정이며, 경우에 따라 학생들의 실제적인 건

강체력을 위한 수업내용은 준비되고는 있지만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체육수업을 주지교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체력

검사 참여 동기는 저하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을 지도하는 교사의 인식 수준까지 낙후되고 있어 측정

결과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리는 전반적인 원인으로 작용

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라도 선행연구[12,37,38]를 통해 

밝혀진 다양한 해결책과 가재범, 김영욱, 오수학[39]의 교

사의 평가전문성 향상 측면을 통해 학생체력검사제도의 

평가 타당도 확보 및 건강체력 유지․증진을 위한 웰리

스적 체육수업 교과내용이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전국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집된 건강체력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하나의 세대특성별 종단적 학년 

자료로 재구성하여 학생 건강체력 변화 추이와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학생건강체력검사제도 운영

에 따른 건강체력 관리 방안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

었다. 이에 연구 목적과 방법에 의해 수집된 자료와 결과

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근지구력 변화추이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한 

세대에 있어 초등학생 시기의 발달 추세는 과거와 유사

하게 나타나고는 있으나 중학교시기를 거치면서 성장에 

따른 근지구력 발달 수준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폐지구력 변화추이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다른 체력요인의 변화와 달리 과거 세대와 현재 세대의 

심폐지구력 발달 수준의 증가를 나타내지 않았다.

셋째, 순발력의 변화추이에서 남학생은 과거 세대와 

비교하여 볼 때, 성장에 따른 순발력 발달 수준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세대 내에서 중학

교 2학년 시기가 지나면서부터 발달되지 않고 거의 정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진술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향후 전개될 연구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과 청소년의 지속적이고 정확한 건강체력 

관리를 위해 변화추이를 계속 관찰, 기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에 참여

하는 측정 대상자의 범위를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저학년

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새로운 측정 기준 또는 엄격한 측정기준을 적용하기

에 어려운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라 할지라도 신체활동

과 건강체력의 평가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 하고 친밀

감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며, 이후 성장과정에서의 

적극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준비과정의 단계

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학교체육수업을 통해 학

생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체육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

록 측정 형태의 제도 시행뿐만 아니라 놀이와 게임 형태

의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만들어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강체력에 대한 교사의 인식 수준을 높이고 

전문적인 지도능력을 계발시킬 수 있도록 건강체력과 관

련 된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

다.

셋째, 지금의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검사

제도의 개선과 제도 변경 등의 측면에서 측정시간이 늘

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건강체력 측정결과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단순히 학생들의 건강체력이 저하

되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다양한 증거들에 대해 수집하

고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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